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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광선 등 4개의 파장대(4색)에서 동시에 밝기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용 카메라(MuSCAT2)를 일본 연구진이 공동 개발했다.

무스카트2 옆에서 개발진들이 촬영포즈를 취하고 있다_사진=JST

“제2의 지구 찾아라”…
‘행성 진위’ 판단하는 카메라 개발 

주망원경(TESS)과 함께 태양계 근방 적색왜성을 공전하는 ‘제2의 지

구’를 찾는 일을 도울 예정이다. 적색왜성은 우주에 가장 흔한 형태의 

별로 태양 질량의 8~40% 정도 되는 작은 별을 말한다.

일본 천체생물학센터, 도쿄대학, 과학기술진흥기구(JST) 국립천문대, 

카나리아 천체물리학연구소 등으로 이뤄진 공동연구팀이 4개의 파장

대(4색)에서 동시에 밝기 변화를 감지하는 천체 관측 망원경 카메라 

‘무스카트(MuSCAT)2’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스페인 테

네리 페테이데 관측소에 설치·운영중인 1.52m 카를로스 산체스 망

원경에 설치됐다. 무스카트2는 2018년 4월 발사된 NASA의 우주망

원경 테스(TESS, Trans Exoplanet Survey Satellite)가 발견한 행성 후

보가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주로 맡는다. 2018년까지 

약 4000여개 외계 행성이 태양 이외 항성에서 발견되고 있다. 2009

년 발사된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9년간 태양 주위를 돌며 2018년 11

월 퇴역 할때까지 외계 행성 약 3,000여개를 찾아냈다. 현재까지 발

견한 외계 행성 70%는 케플러가 찾아낸 것이다. 케플러의 활약으로 

우주에는 지구에 가까운 크기의 행성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 있는 행성, 즉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행성

도 찾을 수 있겠다는 믿음과 희망도 가져다줬다. 하지만 케플러는 외

계 행성 발견까지는 가능하나 그 행성의 성질 조사까지 할 수는 없었

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테스. 테스는 매우 넓은 시야각을 확보한 

4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테스는 지구 고궤도에서 13.7일에 한 바

퀴 씩 지구를 돌면서 300~500광년 떨어진 별들을 집중조사한다. 앞

선 케플러 우주망원경보다 관측범위가 400배 넓은 20만 개의 별이 조

사 범위에 속한다. 테스는 가동 한 달여 만에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가

능성이 높은 별 73개를 발견하고, 항성계 두 곳에서 지구와 비슷한 크

기의 행성 2개를 찾아냈다. 테스는 2019년 여름부터 남쪽에 이어 북

쪽 하늘 관측을 시작할 예정이다.  무스카트2는 테스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행성 후보가 진짜 행성인지 여부를 판별한다. 연구팀은 무스

카트2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로 알려진 행성의 이동을 관측하

고, 최신 통계 기법을 통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스카트2는 높

은 측광 정밀도를 4개 파장대에서 동시에 달성했다. 연구진은 천체생

물학센터와 카나리아천체물리학연구소간 체결한 협정에 따라 무스카

트는 2022년까지 연간 162일밤 이상의 관측시간이 확보된 상태다. 

이 기간 관측이 용이한 맑은 날은 70% 정도이며, 연간 100개 이상

의 행성 발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구팀은 “현재 무스카트3 개

발에 착수했다”며 “무스카트 1~3호기를 통해 더욱 정밀한 관측이 가

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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